
토정비결
1970년 9월 6일 | 양력 | 여성

토정수

3579

연운 (한 해의 운세)

올해는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, 그간 쌓아온 실력과

덕망이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. 상반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, 하반기에는 안정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겸손

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더욱 큰 복이 따를 것이니, 밝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--- ##

1월

새해 첫 달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감돕니다. 오래 묵혀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기이니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

니다.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며, 이것이 한 해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. ##

2월

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는 달입니다.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. 건강관리

에 신경 쓰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돌보시기 바랍니다. ##

3월

봄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상승하는 길한 달입니다. 작은 투자나 저축이 훗날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계획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.

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움을 가져다주며, 이 중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##

4월

하던 일에 진전이 있고 주변의 칭찬을 받는 달입니다.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찾아오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

다.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이나 나들이가 기분 전환과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. ##

5월

만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화창한 달입니다. 대인관계에서 특히 좋은 운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배움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훗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. ##

6월

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.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가족이나 오랜 친

구들과의 깊은 대화가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줄 것입니다. ##

7월

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달입니다.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며,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

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, 시원한 곳에서의 재충전이 다음 도약을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. ##



8월

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나 선물이 찾아오는 달입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곱절로 되돌아올 것이니 나눔의 마음을 실

천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. ##

9월

생일이 있는 이달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운이 강합니다.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하기 좋은 시기이니 차분히 성찰하는 시간

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의외의 곳에서 재물운이 따르니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 ##

10월

결실의 계절답게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. 직장이나 사업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거두게 되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

랍니다.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면 더욱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. ##

11월

안정적이고 평온한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.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집안을 정리

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화목을 가져다줄 것입니다. ##

12월

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달입니다.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이니 차분히 정리하고 준비하시기

바랍니다. 연말의 따뜻한 모임들이 즐거움을 가져다주고, 소중한 인연들과의 시간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. --- **토정 이지함

선생의 말씀:** "하늘의 때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복은 저절로 따르는 법이니, 항상 밝은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정

성껏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"

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.
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


